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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교통안전
어린이 교통사고는 다양한 일상 속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 

이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통안전 수칙을 알려주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 

횡단보도에선 손을 들고 우측통행

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통안전 중 하나입니다. 

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차가 왼쪽에서 오므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

으로 걷습니다. 또한 손을 드는 이유는 운전자에게 ‘제가 키가 작으니 저를 잘 보아주세요, 혹은 제

가 먼저 갈 테니 멈춰주세요’ 하는 표시이므로 반드시 운전자를 바라보며 차에 가까운 쪽 손을 45° 

각도로 들어야 합니다. 흔히 아이들은 손만 들면 차가 멈추는 것으로 생각해 주변 차를 보지 않고 손

만 들고 뛰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 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실제 도로에 나가 여러 번 알기 쉽게 

가르쳐준 후 부모가 먼저 손들고 건너는 모습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. 

비올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?

우산은 눈보다 약 30° 정도 높이 들어주는 것이 시야확보상 안전합니다. 

이때 아이가 사용하는 우산이 투명우산이면 가장 좋습니다. 

비옷, 모자, 장화 등 노란색 계통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띄며 신호를 기다릴 때는 차도에서 두 걸음 더 

뒤쪽으로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. 또한 바람에 우산이나 모자가 차도로 날려갔을 때 무조건 뛰어들지 

않아야 하며 우산을 접었을 때는 우산 끝이 밑으로 향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. 

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  

아이들은 단순하므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차가 가까이 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많

습니다. 특히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무조건 뛰어 건너려는 경향이 있는데, 

이때 부모는 아이에게 ‘우선 멈추는 습관’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 

평상시 아이들에게 ‘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’ ‘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하는 습관’을 충분히 교육하여 

사고의 위험률을 낮춰야겠습니다. 

보이지 않는 곳에서는?

아이들은 자동차 뒤쪽이나 움푹 팬 곳처럼 

가려진 곳에서 놀기 좋아하므로 항상 

안전사고 위험이 따릅니다.

때문에 아이들에게 차 뒤에서 노는 것은 

위험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

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
